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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(화)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. ��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에 앞서 업종별 차등 적용,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. 이후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두고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이다. 이날 회의에서는 상견례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간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.��불참 선언했던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복귀, 1만원 이상 요구…한국경제연구원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 감소 주장��이날 회의에는 지난 2차 회의 때 3차 불참을 선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(이하 민주노총)도 복귀했다.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달 18일 2차 회의에서 사퇴를 촉구한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됐다며, 전원 불참을 선언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연 바 있다.�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는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.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라는 점에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. ��이미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노동계 요구안이 지난 해(1만770원)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.��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.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(약 20일)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. ��한편,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(한경연)은 ‘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’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.��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.4% 인상되면서 15만9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. 2019년에는 10.9% 인상으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. ��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별 로 일자리 감소 효과도 분석했으며, 그 결과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면 최소 12만5000 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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